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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일본인에의해최초발굴 조사

유천리 진서리청자요지군국가사적지정

흑백상감청자 대형매병 대표적

청자역사 변천과정한눈에 청자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에서청자제작체험활동을하는학생.

20년전인2002년전라북도부안의고려청자와관련된주목할

사건이미국에서있었다.미국에서나고자란한국계미국인린

다수박이쓴동화 사금파리한조각이세계적권위인뉴베리

수상작으로결정된것이다.뉴베리상은세계적권위의아동문학

상으로, 1922년부터매년그해가장우수한동화작품이선정되

고있다.

주목할것은 사금파리한조각의시간적공간적배경이고려

시대최고의청자생산지였던전북부안군보안면과줄포면일대

란사실이다.부안군보안면유천리(柳川里)일대에는고려시대

13조창중하나인안흥창(安興倉)이 존재했다고문헌(반계유

형원1656년편찬지리지 동국여지지 )에나와있으며,유천리

에서제작된다량의청자가조운(漕運:뱃길을통해지방에서거

둬들인조세특산물을수도로운송하는제도)로를통해수도개

경을비롯한각지에공급된것으로보인다.

실제로지난해전북군산앞바다에서발견된고려청자등 200

여점의청자유물도줄포항에서출발한조운선일가능성이조심

스럽게제기됐다.

◇세계적명품청자의고장 부안군

부안청자는고려시대보안면과줄포면일대에서주로생산된

대한민국의찬란한문화유산이다.

부안청자가 800년의잠속에서깨어나모습을드러낸것은일

제 강점기인 1929년이다. 당시 일본인 노모리켄(野守健)에 의

해최초로발굴조사됐다.이때발견된고려청자가마터는전남

강진에버금가는가마터라고학계에보고됐다.

1938년부안군보안면유천리12호가마터의퇴적구에서는비

색청자상감청자무문백자상감백자와함께동화청자가혼재된

층이발견돼주변을놀라게했다.이후일본인들에의해수많은

청자와파편이도굴돼일본으로유출됐다.

부안유천리와진서리청자요지군은 1963년국가사적제69

호와제70호로지정됐으며, 1966년에는국립중앙박물관에의해

유천리12호일대의유물퇴적구일부가추가발굴조사됐다.

◇첨단기술의 상감청자와 대매병

부안고려청자의가장대표적인특징은화려한상감청자문양

에있다.하얀색과검은색이적절히조화를이루는흑백상감청자

는부안고려청자의정수이다. 문양은 단순히 모란이나 국화와

같은꽃모양을반복해새긴 것도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부안만의독특한정서가드러난문양이있다.

부안청자박물관한정화학예사는 물가의고즈넉한자연풍광

을담은문양,즉물새가유유히물위를헤엄치는가운데물가에

버드나무와 갈대가 하늘거리는 모습이라든가 부부가 아름다운

정원에서시를감상하고,쓰고, 악기를연주하는등고려인의생

활상을엿볼수있는문양은어디서도볼수없는부안고려청자

만의특징이라고소개했다.

부안청자의또다른특징은크기가 50~100㎝되는대형매병

이다.이고려매병을 대매병(大梅甁) 이라부르는데,유천리에

서만제작된것으로알려져있다.

대매병의 존재는 일제강점기에 부안 청자가마터에서 유출되

어현재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소장돼있는유천리일괄유물

중에섞여있는파편으로세상에알려지게됐다.

높이가80㎝에달하는상상을초월한크기의용무늬매병은비

록일부가훼손된상태이지만화려함의극치를이루는매병어깨

부분의복사무늬와온몸을감싼용트림, 용의발과갈기, 비늘과

강한기를내뿜는용의얼굴에서고려의기백이느껴진다. 대매

병은13세기무렵에제작된청자기물로희소가치가매우높다고

한다.

◇아름다운빛깔 상감동화청자

도자기에구리안료를사용해붉은색의아름다움을구현한세

계최초의나라는고려였다.

청자에서붉은색을내는안료인산화동은가마안의불의상태

에따라녹색, 검은색, 붉은색등다섯종류로색의변화가나타

나기때문에다루기가매우까다로운재료이다.

자기의종주국인중국에서도산화구리로붉은색을낸것은14

~15세기원명대에들어서였으니, 고려도공들의기술은첨단을

달리고있었던셈이다.

그첨단도자기를생산한지역은전북부안유천리와전남강

진사당리뿐이었다. 13세기전반기였다.부안유천리12호청자

가마터제품은동채(銅彩) 뿐만아니라모란꽃이나포도동자무

늬를상감하고, 이 무늬의 일부분에 산화구리로 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상감동화(銅畵)청자였다. 상감동화청자는 유물이 극히

적어희소의가치가매우높다.

동화청자로가장명품을꼽으라면삼성리움미술관소장의국

보제133호인 청화동화연화무늬표주박모양주자가있다.이유

물은고려무인정권의최고권력자였던최항(崔沆, ?~1257년)

의무덤에서묘지석과함께출토됐다고전해지며, 1257년무렵

부안군유천리에서만들어진것으로추정하고있다.

부안고려청자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부안지역에서나오는

자토(자기를 만드는 흙)에 의해 나타나는 신비로운 비색에 있

다.

부안청자제작에사용된흙은강진에비해철분이약간더함

유되어있어서굽게되면회색이짙게나온다.여기에비색청자

유약을입히면회색바탕흙색깔이유약사이로비쳐푸른빛깔

의자기가나온다.

한편고려시대부안에서는백자도제작된것으로확인됐다.부

안유천리와강진상당리지역에서고려백자가만들어진사실이

학계에의해확인됐는데,흥미로운사실은부안유천리에서만들

어진 고려백자에만 흑상감이나 흑상감과 청자토로 상감무늬를

장식했다는점이다.

온전한형태의부안고려백자는국립중앙박물관에소장된몇

점밖에없고,유천리고려청자가마터에서출토된소량의파편이

이화여대박물관에소장돼있다.

◇부안청자의보고 청자박물관

부안군은지역에서발굴된청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

관광자원으로활용하기위해지난 2011년보안면유천리에청자

박물관을개관했다.유천리도요지복원정비사업의일환으로건

설된부안청자박물관은국내최고의시설과최대규모를갖추었

다. 본관건물은국보제115호인청자상감국화당초문완(대접)

형태이며,외벽은아름다운곡선과청자의푸른빛을띠고있다.

관람객들은청자박물관에서청자역사,부안청자의발생과변

천과정,부안도요지의특징,상감청자등에대한모든것을감상

하고그아름다움을느껴볼 수 있다. 청자제작실에서는 태토의

채취, 수비,토련과정등청자의제작과정과청자를운반한운반

선,청자유물해저발굴과정등을실물크기의모형으로소개하고

있어고려인들이청자를어떻게만들어운반했는지한눈에알수

있다.

부안군은 청자박물관과 옛 고려청자가마터 사이에 탐방로를

개설,관람객들이가마터에서가마구조와주변퇴적층, 출토유

물을살펴볼수있도록했다. /전북일보=홍석현기자

부안청자 고려의숨결을느끼다

부안청자박물관전시실

부안청자박물관전경.


